
안경테 수출 20억달러로 확대
산자부 , 20 10년까지 수출·B2B 적극 유도 … 세계시장 40억달러

정부는 안경테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통해 시

장을 선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 안경테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기업들이 공동으로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토록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안경테산업 수출 마케팅 강화방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안경제품들이 레저 및 패션의 필수

소품으로 각광받고 있어 국내 안경테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01년 5% 안팎에서 201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세계 안경테 시장규모는 40억달러로 추정되며 한국 수출액은 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물량의 90% 가량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시장에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

고 있다.

그러나 1995년 2억5000만달러로 정점에 오른 뒤 1999년 2억1500만달러, 2000년 2억1300만달러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산 저가제품이 선진국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1995년 350개가 넘던 국내 안

경테 생산기업도 현재 300개 남짓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한편, 국내 안경테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한 것도 관련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경테 생산기업의 90%가 집중된 대구지역 공장에서 서울 동대문·남대문의 소매 안경점까지 7-8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는 동안 구매가격의 80%를 넘는 중간마진이 붙고 있다. 더욱이 고가제품 시장은 마진률이 높

은 수입 안경이 독식하는 형편이다.

세계 안경테 시장은 2010년 200억달러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산자부는 해외 마케팅 강화와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 국내 안경테 수출을 2010년 2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위탁·직영공장을 운영중인 관련기업이 7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 생산기지를

중국 등으로 옮겨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투자를 장려키로 했다.

또 중소 안경기업들이 수출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해외 공동 마케팅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량

수주도 유도해 장기 거래선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지역 관련기업들의 고유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세계적인 안경 전문잡지의 광고도

활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2002년 5월부터 세계에서 처음 추진중인 안경테 B2B를 확대하고, 대도시 직판매장 설치자금을 지

원해 국내시장의 유통문제를 개선하고 소매가격을 낮춰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경대와 대구보건전문대에 산-학 협동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

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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